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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materialism and clothing shopping orientation on clothing impulse buying. The subjects were 309 female college students in Gyeongsang provinces. The obtained data were analyzed by reliability analysis, frequenc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wo factors of materialism were identified: happiness pursuit materialism and possession pursuit materialism. Second, two factors of clothing shopping orientation were identified: conspicuous shopping orientation and hedonic shopping orientation. Thir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among two factors of materialism, two factors of clothing shopping orientation, and clothing impulse buying. Fourth, possession pursuit materialism influences clothing impulse buying through conspicuous shopping orientation. Fifth, happiness pursuit materialism influences clothing impulse buying through hedonic shopping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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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단기간에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나 이에 따라 지역 격차, 사회계층 양극화, 인간성 상실, 가치관 혼란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질주의의 팽배라고 할 수 있다.

      물질주의는 배금주의 또는 황금만능주의라고도 하며 물질적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으로 모든 것을 돈과 연관시켜 생각하고,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관념이다. 이렇게 모든 일을 물질 위주로 생각하려는 경향을 우리는 흔히 물질주의라고 말한다(Gil & Lee, 2011). 이러한 물질주의는 소비자행동 즉 브랜드 및 명품 선호도, 충동구매 성향, 쇼핑성향 등에 영향을 미친다(Kim, 2007).

      물질주의는 철학, 문학, 사회학 등 다수의 학문영역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1980년대 초부터 소비자행동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Lee, 2011). 특히 대중소비사회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에는 소비자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면서 소비자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주의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물질주의에 관한 선행연구는 물질주의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속성, 기업의 마케팅활동이 물질주의에 미치는 영향, 물질주의의 이기적 속성 여부, 물질주의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고(Belk, 1985), 물질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연령, 소득, 교육수준, 직업 등을, 사회·심리적 변수는 광고, 대중매체, 또래집단, 자아존중감 등을 들 수 있다(Lee & Kim, 2000).

      의류쇼핑성향은 의복쇼핑에 관련된 태도와 행동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쇼핑스타일로 정의되며, 소비자의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Yun, 2000). 의류쇼핑성향에 따른 구매자 유형은 의복충동구매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학력이 높을수록, 용돈이 많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층보다 미혼층에서 의류충동구매가 높게 나타났다(Kim, 2008).

      의류충동구매란 구매의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이고 깊은 생각 없이 의류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즉각적으로 행동하려는 욕망과 관련된다. 소비자들의 의복에 대한 구매 의도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도 일상적으로 존재하며, 의류충동구매의 경우 의복구매 시 이성적 판단이나 감정적 선호 중 어느 한 가지가 불완전하여 발생한다(Choi, 2002).

      현대사회는 눈에 띄는 신분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물질을 소지하여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 가시효과가 큰 물질인 의복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전시대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소비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21세기에는 마음에 드는 의류제품을 즉각적으로 꼭 사야하는 비계획적 충동구매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물질의 소유 및 물질을 통한 행복추구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의복 쇼핑스타일이 차별화될 것이고 의류충동구매의 정도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생활수준의 향상 및 피복비 지출의 증가, 패션리스(fashionless)라는 말이 대두될 정도로 개성적인 의복 착용자들, 최신유행을 반영하며 수명주기가 짧은 옷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패스트 패션 등의 영향으로 의류충동구매가 만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물질주의와 의류충동구매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사료된다. 의류충동구매는 상황적 요인뿐 아니라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류충동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물질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물질주의 및 의류쇼핑에 대한 태도ㆍ행동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의류쇼핑성향의 2가지 개인적 특성변수를 선택하여 이에 초점을 맞추었다. 물질주의의 경우 21세기의 부나 물질을 중시하는 사회적환경과 관련성을 가지면서 나타나는 개인의 신념체계 또는 가치관이고, 의류쇼핑성향은 의복의 상징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현대에서 의류의 쇼핑에서 보여 지는 소비자의 구매성향이므로 이 두 변수들은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물질주의와 의류충동구매간의 관계 또는 의류쇼핑성향과 의류충동구매 간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밝히는 선행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의류쇼핑성향을 매개로 물질주의와 의류충동구매행동을 살펴 본 것은 별로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개인의 내면적 신념인 물질주의는 구매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라이프스타일의 세부영역인 의류쇼핑성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물질주의가 의류충동구매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의류쇼핑성향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도 같이 조사한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화된다. 본 연구의 이론적 기여도는 제품의 속성상 깊은 생각 없이 구입할 가능성이 많은 의류제품의 충동구매에 대한 물질주의의 직접효과와 의류쇼핑성향을 통한 간접효과의 영향력을 비교하여 밝힌다는 점이며, 실무적 기여도는 의류쇼핑성향에 따라 구분되는 소비자 특성을 기반으로 표적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의류업체의 세분화된 마케팅 전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주의 및 의류쇼핑성향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차원을 밝힌다. 둘째, 물질주의가 의류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셋째, 물질주의가 의류쇼핑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넷째, 물질주의가 의류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류쇼핑성향의 매개효과를 밝힌다.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 여대생들의 물질주의 및 의류쇼핑성향이 의류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아울러 의류업체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물질주의
        물질주의란 소비를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려는 성향 및 재화에 대한 강한 욕망이며 물질적 소유가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의 근원이라고 여기는 신념이다(Kim, 2007). 물질주의자는 구매와 소비가 행복을 이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물질에 대한 소유를 통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한다(Nam, 2013).

        물질의 소유를 통해 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성공추구는 물질적 소유가 삶의 성공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소유추구는 물질적 소유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행복추구는 행복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물질적 소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Lee, 2011).

        Belk(1985)는 물질주의가 소유욕, 부러움 및 비관용이라는 세 가지 하위특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소유욕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통제나 소유권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말하고, 부러움은 다른 사람이 행복, 명성, 평판 또는 바람직한 다른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 또는 악의를 말하며, 비관용은 소유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물질주의는 소비자들의 선택행동을 유도하는 가치로서의 역할을 한다. 물질주의는 재화의 소유와 소비를 통해 심리적 행복을 추구하려는 성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성향은 소비자 개인 측면 에서 소비행동의 의사결정기준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물질주의는 소비나 소유를 자극할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구매욕구나 충동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Kang, 2001).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특성은 첫째, 획득 자체와 획득하기 위한 수단에 가치를 많이 두며, 소유와 획득을 인간관계나 인생의 다른 목표보다 더 높게 생각한다. 둘째,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은 단조로운 생활보다는 물질적으로 복잡한 생활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인생에서 불만족을 느끼는 경향이 더 높은데, 경제학의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설명해 주는 것처럼 물질의 소유가 주는 만족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고 대신 다른 물질의 소유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Lee, 2008).

        Lee(2012)에 의하면 물질주의는 행복추구, 소유추구, 생활중심의 세 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Park과 Jeon(2004)은 물질주의가 성공추구, 소유중심, 행복추구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또한 물질주의를 Seo와 Huh(2004)는 성공수단, 생활중심, 행복추구로, Lee(2011)는 행복추구, 성공상징, 획득중심으로, Lee와 Kim(2000)은 물질의 소유·가치, 물질의 사회적 성공가치, 물질의 행복가치 영역으로 나누었다. Kim(2000)의 연구에서는 물질주의가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과시적인 소비 형태를 밝히기 위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하였으며, Robert와 Jones(2001)는 물질의 소유와 과시를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물질주의 추구는 경쟁적이고 상대적인 과정이라고 언급하였다. 요컨대 물질주의의 공통적 구성요인들은 용어의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현세적 소유가 개인 삶의 중심이 되고, 행복을 주며, 성공의 가늠이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으며,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인간보다 물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타인들이 알아주는 물건을 많이 소지하려는 경향을 보여 과시소비 형태를 나타낸다.

      

      
        2. 의류쇼핑성향
        
          1) 의류쇼핑성향의 개념
          쇼핑성향이란 쇼핑에 관련된 활동, 흥미, 의견을 포함하는 쇼핑생활양식을 의미하고, 라이프스타일의 세부영역으로 간주되고 있으며(Nam, 2014), 쇼핑행동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특성으로 쇼핑활동에 있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성향이나 양상을 말한다(Lim, 2006).

          쇼핑성향은 특정 활동을 중요시하는 쇼핑자의 스타일 또는 쇼핑활동, 관심, 의견을 포함하며, 경제, 사회, 여가선용과 관련된 복합적 현상이고, 쇼핑의 특정한 라이프스타일로 정의된다(Shim & Kotsiopulos, 1992). 쇼핑성향은 반드시 어떤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의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욕구에 의하여 유발되는 것이므로 쇼핑성향 분석에는 일반적인 행동, 흥미, 의견은 물론 개인의 욕망이나 느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Westbrook & Black 1985).

          의복쇼핑성향은 라이프스타일 중에서도 의류쇼핑에서 보여지는 소비자의 구매성향이며(Kim & Ha, 2011), 라이프스타일의 의복 특정영역과 쇼핑 특정 영역 간 중복 부분을 가리키는 개념이다(Kim, 2003). 의복쇼핑성향은 일반쇼핑성향과 구분되며 의류쇼핑에 있어서 소비자의 가치, 태도, 행동의 복합적 특성들이 얽혀 나타나는 현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관여도, 라이프스타일, 사회적 위치, 경제적 여건 등 여러 변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ee, 1999). 결국 소비자들은 여러 목적과 동기에 의해 쇼핑을 하고, 각자의 개성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의복쇼핑의 성향을 갖추게 된다(Yum, 2009).

          Yeom(2002)에 의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류 쇼핑성향을 요인 분석한 결과 유행추구쇼핑, 쾌락적 쇼핑, 계획적 쇼핑, 알뜰 쇼핑으로 분류되었고, 이를 토대로 구매자 유형을 구분한 결과 계획적 의무 쇼핑형, 경제성 비 고려형, 즐거움 추구 알뜰 쇼핑형, 계획적 쇼핑 애호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성 비 고려 형은 호기심 유발요인과 상황요인에 의해, 즐거움 추구 알뜰쇼핑 형은 마케팅 자극요인과 구매시점/선행상태요인에 의해 의복을 충동 구매하는 경향이 높았다. Liu와 Park(2015)은 한ㆍ중 여성 소비자의 쇼핑성향을 과시추구성향, 쾌락추구성향, 실용추구성향의 세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저관여 구매집단, 고관여 구매집단, 쾌락적 구매집단의 3집단으로 여성 소비자를 유형화하였다.

          Kim(1994)은 의류쇼핑성향을 쾌락적 쇼핑성향, 경제적 쇼핑성향, 점포 및 상표충성, 쇼핑의 신중성, 독자적 쇼핑성향, 쇼핑에 대한 자신감의 6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Kim과 Ha(2011)에 의하면 의복쇼핑 요인은 즐거움추구, 과시적, 유행추구, 상표충성, 합리적 성향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Na와 Suh(2008)는 의류 소비자의 쇼핑성향을 오락적, 유행추구, 경제적, 편의적 쇼핑성향의 네 가지로 추출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의류쇼핑성향은 연구자마다 다른 차원들로 분류되었지만 쾌락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 편의성 차원과 관련된 내용이 공통적으로 나타났고(Rhee & Ko, 2014), Lim과 Kim(2013)은 패션에 관련된 주요한 쇼핑성향 요인이 쾌락성 추구, 유행성 추구, 상표지향, 경제성 추구, 편의성 추구로 나타났다고 언급하였다.

        

        
          2) 물질주의와 의류쇼핑성향과의 관계
          물질주의는 제품 구매행동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의류쇼핑성향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경제성장, 소득수준의 향상, 빠른 속도의 개방화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측면보다는 물질의 소유를 중요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고는 고가 의류나 유명상표 의복 쇼핑, 구매 등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나 부를 과시하는 성향을 보이게 되었다. Shin(2012)에 의하면 여고생들의 물질주의성향과 과시소비행동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유행에 더 민감하고, 유명상품이나 수입·고가품의 선호도가 높았다. Soh(2000)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소유한 물건이 성공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의복을 통해서 그들의 성공이나 지위를 과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Baik(1995)의 연구에서는 물질주의 성향이 과시쇼핑의 가장 큰 원인이 됨을 밝힘으로써 사회전반의 물질주의 성향이 과시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Kim(2007)은 현대의 물질주의 가치관은 물질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려는 과시소비를 유도한다고 언급하였다. Gil과 Lee(2011)에 의하면 물질주의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명품 복제품에 대한 구매태도가 높게 나타나 과시적 쇼핑성향을 보였다.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쇼핑을 더 즐기며 의복 구입 시 디자인, 유행, 브랜드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집단이 유명상표를 취급하거나 의류광고가 좋은 점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 Soh, 2001). 물질주의는 청소년들의 의복착용행동에 영향을 미쳐 물질주의 가치관이 높은 고등학생들은 물질주의 가치관이 낮은 고등학생들에 비해 의복을 통해 과시하려는 경향이 높았고, 의복을 구매할 때도 과시적 쇼핑성향을 보였으며 개성 지향적이어서 실질적이거나 실용적인 구매동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Lim & Lee, 2001).

        

      

      
        3. 의류충동구매
        
          1) 의류충동구매의 개념
          충동은 인간의 본능 중 욕망을 표현하는 심리적 현상의 하나로 구체적 목적에 대한 뚜렷한 의식 없이 발생하는 강력하고 거부할 수 없는 욕구 또는 심사숙고 없이 행동하는 경향이다(Goldendon, 1984). 충동은 의식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자극이 제시되었을 때 자발적이고 즉각적으로 나타나며, 행동과 관련된 동적인 심리적 특성을 의미한다(Cha, 1999).

          이러한 맥락에서 충동구매란 상품을 보고 깊은 생각 없이 바로 구매하는 것으로서 소비자가 저항할 수 없는 즉각적인 구매 욕구를 경험할 때 발생하며, 복잡하고 감정적인 갈등을 야기시킨다(Kim, 2000). Lee(1992)에 의하면 충동구매는 갑자기 유발되고 즉각적인 반응행동을 요구하므로 정보탐색이나 대안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구매충동을 느끼게 되면 동시에 구매의도가 형성되고 이와 함께 구매행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노력도 병행된다. 이 때 구매충동 욕구가 강한 경우에는 충동구매로 이어지고, 구매충동통제가 우위를 차지할 때는 충동구매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Uam(2003)에 의하면 충동구매는 비계획구매보다 협소하고 특정한 범위의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심사숙고하는 소비자 선택양식과 심리적으로 분명하게 구별되는 행동양식이고, 소비자가 뜻하지 않게 경험하는 것이며 즉시 무언가를 사고 싶다는 갑작스럽고 급격한 감정을 말한다.

          충동구매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되어 왔으나 소비자의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에서 설명되어야한다는 측면에서 귀결되고 있다(Suh et al., 2009). 충동구매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인지적 숙고과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즐거움과 재미 같은 감정적 측면이 충동구매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Kim, 2013). 충동구매는 쾌락적 동기에 의해 발생하는 소비자 행동이며(Arnold & Reynolds, 2003), 유쾌함이나 새로움, 놀람 등 쾌락적 소비성향을 만족시키려는 소비자일수록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usmann, 2000).

          자아이미지와 높은 관련성을 갖고 있는 의류제품의 충동구매는 사전에 구체적인 구매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자극에 의한 내적욕구가 충동적으로 발생하여 구매가 이루어진다(Park, 2005). 또한 패션제품의 충동구매자들은 변화를 좋아하고 새롭고 독특한 스타일을 선호하며, 비슷한 제품이라도 다른 상표를 구입하는 경향이 있었고, 물질주의 성향이 클수록, 쾌락적 성향이 클수록 패션제품에 대한 충동구매가 높게 나타났다(Park & Kang, 2000). Koh(1993)는 충동구매를 발생시키는 소비자의 내적 요인으로 의복의 즐거움 추구, 위험 감수, 의복의 감성추구, 쇼핑의 즐거움 추구, 구매 자체의 즐거움 5가지를 들었다. Oh(1996)에 의하면 쾌락적 소비자는 충동적 행동을 할 때 행동에 따른 손실보다는 이익을 더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충동구매성향이 높게 나타난다. Kim과 Park(2006)의 연구에서 충동구매행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보다 물질주의성향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물질주의와 의류충동구매와의 관계
          물질주의와 의류충동구매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물질주의와 의류충동구매행동은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Lee(2008)의 연구에서 물질주의는 의류충동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선행변수였고, 물질주의 가치가 높을수록 자기 통제력은 낮아지며, 이러한 낮아진 자기통제로 인해 자극에 대한 반응인 충동구매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am(2013)에 의하면 한·일 소비자 모두 물질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의류제품의 충동구매가 증가하였다.

          Kim(1996)은 물질주의성향과 충동구매행동의 정적 상관을 입증하였으며, 물질주의성향을 매개변수로 파악한 결과에서도 물질주의 성향은 충동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주의자들은 구매를 통해 얻는 재화를 추구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구별력이 떨어지고 구매자극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반응이 강해져서 충동구매행위를 쉽게 보일 수 있다(Zhao, 2013).

          물질주의는 소유가 개인의 삶에서 중심을 차지하게 되고, 만족과 불만족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긴장을 구매를 통해 해소하려는 소비행동, 즉 보상구매나 충동적 구매현상을 일으킨다(Song, 1993). 또한 패션제품 충동구매자들은 구매를 통한 물질적 소유를 통해 만족감을 느끼며, 소비된 돈에 비해 더 큰 가치를 느끼고 자신에게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충동구매를 하고 있었다(Kim, 2011).

          요컨대, 물질주의는 물질에 대해 중요성을 부여하여 소비나 재화의 소유를 삶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소비자의 특성으로 간주되며, 물질주의자들은 물질을 획득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므로 구매욕구가 강하고 소유 지향적 태도를 나타내어, 본인이 갖고 싶은 물건을 보았을 때 자기 통제력이 낮아지고 충동구매행동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눈에 띄는 사회계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현대에는 비교적 적은 경제적 부담으로 타인에게 본인의 지위나 부를 나타낼 수 있는 물질인 의류에 대한 충동구매가 높이 나타나게 된다.

        

        
          3) 의류쇼핑성향과 의류충동구매와의 관계
          의류쇼핑성향은 소비자들의 특성을 설명하는 변수로 의류충동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Park(2002)은 쇼핑의 즐거움과 개인의 기분전환이라는 쾌락적 측면에서 볼 때 충동구매가 무조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하였다. Cho(1995)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충동구매 시 제품특성이나 마케팅특성보다 즐거움의 내적요인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동구매가 즐거움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Han과 Koh(2001)에 의하면 쾌락적 쇼핑성향은 구매하는 제품의 효능보다 쇼핑행위 자체에서 재미를 느끼는 성향이다. Cha et al.(1999)은 쾌락적 쇼핑성향의 소비자는 쇼핑하면서 시간 보내기를 선호하고, 가격을 별로 의식하지 않으며, 무엇을 구매할지 미리 계획하지 않는 충동구매 성향을 보인다.

          Yum(2009)에 의하면 쇼핑성향이 강할수록 충동구매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쇼핑성향의 하위요인들이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오락적 쇼핑 성향이 강할수록, 경제적 쇼핑성향이 약할수록 충동구매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Kang(2000)의 연구에서는 편의적, 쾌락적, 여가적 쇼핑성향이 클수록 패션제품에 대한 충동구매행동이 높았으며, Lim과 Hong(2004)은 쾌락적 쇼핑동기가 충동구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Oh(2009)에 의하면 쾌락적 소비자는 다른 사람에 비해 쇼핑 시간이 길고 구매계획이 없는 경향이 있으며 대체로 감정에 의존하고 내면의 기분, 감각적 자극을 즐기려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충동구매성향이 높다.

          Kim(2008)의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쇼핑성향에 따라 유행추구쇼핑형, 알뜰쇼핑형, 계획쇼핑형, 쇼핑애호형의 4집단으로 구분되었고, 유행추구쇼핑형과 쇼핑애호형은 호기심 유발요인과 마케팅 자극요인에 의해서 의복을 충동구매하는 경향이 높았다. Yeom(2002)에 의하면 의복쇼핑 성향에 따른 구매자 유형에서 경제성 비 고려형 소비자는 호기심 유발요인과 상황요인에 의해, 알뜰쇼핑형 소비자는 마케팅 자극요인과 구매시점요인에 의해 의복을 충동구매하는 경향이 높았다.

          전술한 이론적 배경에서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물질주의는 소비를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신념이므로 상품을 보고 깊은 생각 없이 구입하는 의류충동구매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류쇼핑에서 나타나는 행동성향이나 양상인 의류쇼핑성향은 구매 의도는 물론 심리적 욕구에 의해서 유발되므로 물질주의와 의류충동구매 사이에서 매개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의류쇼핑성향은 물질주의의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 및 의류충동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물질주의는 의류충동구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의류충동구매를 많이 할 것이며, 의류쇼핑성향에도 영향을 미쳐 의류쇼핑성향에 따라 의류충동구매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물질주의는 의류충동구매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의류쇼핑성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델
        물질주의, 의류쇼핑성향, 의류충동구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Figure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고, 연구문제는 3가지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물질주의가 의류쇼핑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연구문제 2: 물질주의가 의류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연구문제 3: 물질주의가 의류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류쇼핑성향의 매개효과를 밝힌다.


        

        
          
          

          〔Fig 1〕 
				
          

          
            Research model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 중 물질주의는 Zhao(2013)의 연구에서 12문항을, 의류쇼핑성향은 Ryoo와 Shin(2009)에서 12문항을 발췌, 수정하였다. 의류충동구매는 Noh(2011)의 12문항을 발췌, 수정하였고 2문항은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즉 물질주의는 물질의 획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물질의 획득을 행복의 추구로 생각하는 것, 물질의 소유를 성공으로 규정하는 것 4문항씩, 의류쇼핑성향은 과시적, 쾌락적, 개성추구적 측면을 고려하여 의복을 쇼핑하는 문항 4개씩 선행연구에서 선택하였다. 또한 의류충동구매문항은 자극적, 상기적, 감정적,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의류를 구매하는 문항 3개씩 선행연구에서 선택하였고, 자극적 및 상황적 요인과 관련된 문항 1개씩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각 측정도구들은 20명의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였고, 문항 표현이 어색한 부분은 수정하여 본 조사에서 사용하였다.

        물질주의, 의류쇼핑성향, 의류충동구매를 측정하는 문항들은 모두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측정도구들의 타당성은 의상사회심리, 의류소비자행동분석, 패션마케팅 전공자 3명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물질주의는 ‘물질의 소유와 소비를 통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 하는 것’, 의류쇼핑성향은 ‘의류쇼핑에서 나타나는 소비자의 가치, 태도, 행동의 복합적 특성들’, 의류충동구매는 ‘깊은 생각 없이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채 의류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3. 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경상도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경주, 울산, 부산지역 여학생들로서 경주에서 120명, 울산에서 109명, 부산에서 80명이 표집 되었다. 또한 피험자의 표집은 표본 간에 별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시간 및 경제적 측면에서 장점을 갖는 편의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2014년 4월에 330부의 설문지를 수업 중 배부ㆍ회수하였고,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0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표본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한 달 용돈은 20만 원 이상이 49.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0-20만원 미만이 29.5%로 나타났다. 한 달 의류구입비는 5-10만원 미만이 34.2%, 10-15만원 미만이 23.5%였으며, 20만 원 이상도 8.5%를 나타내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0.0을 이용하였고 각 변수들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물질주의 및 의류쇼핑성향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물질주의, 의류쇼핑성향, 의류충동구매간의 관계는 상관분석을, 물질주의가 의류쇼핑성향 및 의류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Table 1> 
				
          

          
            General information of the subjects
          
          

        

        
          
            
              	Factor
              	Level
              	Frequency(%)
            

          
          
            	A monthly allowance
            	Less than 30,000won
            	4 (1.3)
          

          
            	Less than 30,000-50000won
            	14 (4.4)
          

          
            	Less than 50,000-100,000won
            	48 (15.0)
          

          
            	Less than 100,000-150,000won
            	94 (29.5)
          

          
            	More than 200,000won
            	158 (49.5)
          

          
            	A monthly clothing purchase amount
            	Less than 50,000won
            	71 (22.3)
          

          
            	Less than 50,000-100,000won
            	109 (34.2)
          

          
            	Less than 100,000-150,000won
            	75 (23.5)
          

          
            	Less than 150,000-200,000won
            	36 (11.3)
          

          
            	More than 200,000won
            	27 (8.5)
          

        

        

      

    

    

  
    
      Ⅳ. 연구결과 및 고찰
      
        1. 물질주의 및 의류쇼핑성향의 하위차원
        
          1) 물질주의의 하위차원
          물질주의의 하위차원을 규명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물질주의는 여러 요인이 분류될 가능성을 검정하는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 KMO값이 .83, Bartlett의 유의확률이 p<.01 이었으므로 표본의 수와 변수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12개의 문항에 대하여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한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 부하량이 낮은 3개의 문항이 제거되었다. 고유치 1이상의 기준과 Scree 도표에 의해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와 같이 2개의 요인들이 설명한 총 변량은 약 52%였다. 요인 1은 ‘더 많은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주어진다면 나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지금 소유하지 않은 무언가를 소유하게 된다면 나의 인생은 더 나은 인생이 될 것이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고,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물질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행복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나는 사람들이 놀랄만한 것을 소유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소유한 물건들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상당부분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물질적인 소유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소유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물질주의는 소유추구형, 물질추구형, 행복추구형으로 구성되었다는 Gil과 Lee(2011)의 연구 및 물질주의자들은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보다 행복해 질 수 있으며, 물질적 부가 사회적 성공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물질적 소유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높다고 언급한 Kim과 Kwon(2003)의 연구와 관련된다.

          
            <Table 2> 
				
            

            
              Factor analysis of materialism
            
            

          

          
            
              
                	Factor
                	Items
                	Factor loadings
                	Eigen value
                	Reliability
                	% of variance
              

            
            
              	Happiness pursuit materialism
              	If I can afford to buy more things, I will be happier.
              	.83
              	3.59
              	.67
              	26.26
            

            
              	If I possess something that I do not have now, my life will be better.
              	.72
            

            
              	Sometimes it bothers me that I do not have enough money to buy everything I want.
              	.64
            

            
              	Purchasing things brings me joy.
              	.43
            

            
              	Possession pursuit materialism
              	I like owning things that will surprise people.
              	.77
              	1.10
              	.75
              	25.74
            

            
              	I think that what I possess tells much about how I live my life.
              	.75
            

            
              	I think of people who possess expensive house, car, and clothing as great and respectful.
              	.63
            

            
              	I think that material possess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chievements in life.
              	.58
            

            
              	I want to live the wealthy life.
              	.48
            

          

          

        

        
          2) 의류쇼핑성향의 하위차원
          의류쇼핑성향의 하위차원을 규명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의류쇼핑성향의 KMO값은 .79, Bartlett의 유의확률이 p<.01 이었으므로 요인분석에 적합하였고, 12개 문항에 대하여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한 주성분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부하량이 낮은 3개 문항이 제거되었다. 고유치 1이상의 기준과 Scree 도표에 의해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과 같이 2개의 요인들이 설명한 총 변량은 약 58%였다. 요인 1은 ‘유명브랜드의 의복을 착용하면 나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이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의복을 사고 싶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과시적 쇼핑성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의류제품의 쇼핑행위 자체가 내게 즐거움을 준다’, ‘나는 새로 나온 의류상품을 구경하는 것이 즐겁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쾌락적 쇼핑성향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의류쇼핑성향이 다차원으로 나타난 것과 차이를 보였는데 아마도 의류쇼핑성향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문항 수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Lee(2008)의 연구에서는 27문항을 사용하여 6개 요인이, Kim과 Ha(2011)에서는 19문항을 사용하여 5개 요인이, Lim과 Kim(2013)에서는 20문항을 사용하여 5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본 연구의 경우 의류쇼핑성향을 측정하는 문항이 12개로 적었고, 그 중 요인부하량이 낮은 3개 문항이 제외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Table 3> 
				
            

            
              Factor analysis of shopping orientation
            
            

          

          
            
              
                	Factor
                	Items
                	Factor loadings
                	Eigen value
                	Reliability
                	% of variance
              

            
            
              	Conspicuous shopping orientation
              	I feel like my value is raised when I wear famous brand clothing.
              	.84
              	3.55
              	.77
              	30.37
            

            
              	I want to buy a garment that can receive attention or envy from other people.
              	.83
            

            
              	I select clothing of the recognized brands even if the price of choosing such brands is financially burdened.
              	.78
            

            
              	I usually purchase unique design clothing that other people do not wear.
              	.60
            

            
              	I have experience of purchasing the same design clothing worn by celebrities.
              	.49
            

            
              	Hedonic shopping orientation
              	Clothing shopping is a fun and exciting activity to me.
              	.82
              	1.71
              	.79
              	28.02
            

            
              	I enjoy looking around new and trendy clothing.
              	.81
            

            
              	I put a lot of effort to buy the clothing that matches my image and character.
              	.77
            

            
              	I often think about what kind of clothing I should buy to develop my unique image.
              	.68
            

          

          

        

      

      
        2. 물질주의가 의류쇼핑성향 및 의류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
        
          1) 물질주의가 의류쇼핑성향에 미치는 영향
          <Table 4>와 같이 행복추구형 물질주의와 소유추구형 물질주의 모두 과시적 의류쇼핑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고 32%의 설명력을 보였다. 소유추구형 물질주의의 표준화계수는 .56으로 P<.01수준에서, 행복추구형 물질주의의 표준화계수는 .13으로 P<.05수준에서 유의적이어서 행복추구형 물질주의보다 소유추구형 물질주의가 과시적 의류쇼핑성향에 더 큰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물질의 소유와 획득을 삶의 중심에 두는 소유추구형 물질주의자들은 물건을 숭배하며 물질 소유를 위하여 자산의 많은 부분을 투자하는 편이고 이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과시소비 경향을 나타내고, 타인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을 돋보이게 하는 과시적 의류쇼핑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물질주의성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쇼핑을 더 즐기며, 의복 구입 시 유행, 브랜드 이미지를 더 중요시하였다는 Park과 Soh(2001)의 연구를 지지한다.

          쾌락적 의류쇼핑성향에는 행복추구형 물질주의와 소유추구형 물질주의 모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고 30%의 설명력을 보였다. 행복추구형 물질주의의 표준화계수는 .38로 P<.01수준에서, 소유추구형 물질주의의 표준화계수는 .13으로 P<.01수준에서 유의적이어서 소유추구형 물질주의보다 행복추구형 물질주의가 쾌락적 의류쇼핑성향에 더 큰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물질의 소유가 개인적인 행복의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건의 소유여부가 만족과 불만족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므로 쇼핑 자체를 즐기고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쾌락적 의류쇼핑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물질주의 가치관이 높은 학생들이 쾌락적쇼핑성향이 높았다는 Lim과 Kim(1998)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2) 물질주의가 의류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 및 의류쇼핑성향의 매개효과
          <Table 5>와 같이 행복추구형 물질주의와 소유추구형 물질주의 모두 의류충동구매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고 20%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소유추구형 물질주의의 영향력이 행복추구형 물질주의의 영향력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물질주의는 소비나 소유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구매욕구나 충동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한 Kang(2001)의 연구를 지지한다. 즉 물질주의의 행복추구요인 및 소유추구요인은 의류충동구매와 유의적인 관계가 있어 행복해지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물질적 소유가 인생의 중요한 성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즉각적인 구매 욕구에 의해서 의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물질주의 성향을 보일수록 충동구매가 증가하였다는 Nam(2013)의 연구와 일치한다.

          
            <Table 4> 
				
            

            
              The effect of materialism on shopping orienta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²
                	F
              

            
            
              	Conspicuous shopping orientation
              	Happiness pursuit materialism
              	.13*
              	2.01*
              	.32
              	74.09**
            

            
              	Possession pursuit materialism
              	.56**
              	9.94**
            

            
              	Hedonic shopping orientation
              	Happiness pursuit materialism
              	.38**
              	6.70**
              	.30
              	67.23**
            

            
              	Possession pursuit materialism
              	.23**
              	4.00**
            

          

          
            
              *P<.05
            

            
              **P<.01
            

          

          

          독립변수의 결과이면서 종속변인의 원인이 되는 매개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유의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변수들 간에 서로 상관이 있어야 하고, 완전모형(독립변수에 매개변수가 추가되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모형)에서의 독립변수효과가 감소모형(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모형)에서의 독립변수효과보다 작아야 한다. 먼저, 변수들 간의 관련성 여부를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알아본 결과 행복추구형, 소유추구형 물질주의 및 과시적, 쾌락적 의류쇼핑성향 모두 의류충동구매와 P<.01 수준에서 .33-.57사이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의류쇼핑성향이 강할수록 의류충동구매를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독립변수효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과시적 의류쇼핑성향이 매개변수로 투입된 경우에 행복추구형 물질주의의 회귀계수는 .16에서 .15로 유의적인 수준에서 감소하였고, 소유추구형 물질주의의 회귀계수는 .34에서 .12로 비유의 적인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설명력은 20%에서 34%로 증가하여 매개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쾌락적 의류쇼핑성향이 매개변수로 투입된 경우에 행복추구형 물질주의의 회귀계수는 .16에서 .02로 비유의적인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소유추구형 물질주의의 회귀계수는 .34에서 .25로 유의적인 수준에서 감소하였으며, 설명력은 20%에서 32%로 증가하여 매개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류충동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경로모형은 〔Fig 2〕,〔Fig 3〕에 제시하였으며 경로효과는 <Table 6>, <Table 7>과 같다.

          
            <Table 5> 
				
            

            
              The effect of materialism and shopping orientation on impulse buying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²
                	F
              

            
            
              	Impulse buying
              	Happiness pursuit materialism
              	.16**
              	2.62**
              	.20
              	38.78**
            

            
              	Possession pursuit materialism
              	.34**
              	5.46**
            

            
              	Impulse buying
              	Happiness pursuit materialism
              	.15**
              	2.60**
              	.34
              	45.08**
            

            
              	Possession pursuit materialism
              	.12
              	1.89
            

            
              	Conspicuous shopping orientation
              	.38**
              	6.50**
            

            
              	Impulse buying
              	Happiness pursuit materialism
              	.02
              	.25
              	.32
              	43.25**
            

            
              	Possession pursuit materialism
              	.25**
              	4.27**
            

            
              	Hedonic shopping orientation
              	.37**
              	6.50**
            

          

          
            
              *P<.05
            

            
              **P<.01
            

          

          

          〔Fig 2〕, <Table 6>과 같이 과시적 의류쇼핑성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행복추구형 물질주의는 의류충동구매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과시적 의류쇼핑성향을 통한 간접경로에 의해서도 영향을 미쳤다. 소유추구형 물질주의는 의류충동구매에 대한 간접경로 효과만 나타나 과시적 의류쇼핑성향을 통한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소유추구형 물질주의는 과시적 의류쇼핑성향을 높임으로써 의류충동구매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물질이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명브랜드 의복 착용 등으로 타인으로부터 주목받고 싶어 하는 과시적 태도를 보이므로 자신의 이미지를 향상시켜준다고 여겨지는 옷이 눈에 띄면 사전계획 없이 의복을 구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의 물질주의 가치관은 물질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려는 과시소비를 유도한다는 Kim(2007)의 연구를 지지한다.

          〔Fig 3〕, <Table 7>과 같이 쾌락적 의류쇼핑성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소유추구형 물질주의는 의류충동구매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쾌락적 의류쇼핑성향을 통한 간접경로에 의해서도 영향을 미쳤다. 행복추구형 물질주의는 의류충동구매에 대한 간접경로 효과만 나타나 쾌락적 의류쇼핑성향을 통한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행복추구형 물질주의는 쾌락적 의류쇼핑성향을 높임으로써 의류충동구매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물질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주어질 때 행복감을 느끼고 새로운 의류상품구경이나 쇼핑 자체를 즐기는 성향을 보이므로 기분전환 또는 즉각적 판단에 의해 의복을 구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쾌락적 소비자의 경우 대체로 감정에 의존하고 내면의 기분, 감각적 자극을 즐기려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충동구매성향이 높다는 Oh(2009)의 연구를 지지한다.

          
            
            

            [Fig 2] 
				
            

            
              Path effect of influential variables on impulse buying by mediation of conspicuous shopping orientation
            
            

            

          

          
            <Table 6> 
				
            

            
              Path effect of influential variables on impulse buying by mediation of conspicuous shopping orientation
            
            

          

          
            
              
                	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Happiness pursuit materialism
              	.15
              	.05
              	.20
            

            
              	Possession pursuit materialism
              	-
              	.21
              	.21
            

            
              	Conspicuous shopping orientation
              	.38
              	-
              	.38
            

          

          

          
            
            

            [Fig 3] 
				
            

            
              Path model of influential variables on impulse buying by mediation of hedonic shopping orientation
            
            

            

          

          
            <Table 7> 
				
            

            
              Path effect of influential variables on impulse buying by mediation of hedonic shopping orientation
            
            

          

          
            
              
                	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Happiness pursuit materialism
              	-
              	.14
              	.14
            

            
              	Possession pursuit materialism
              	.25
              	.09
              	.34
            

            
              	Hedonic shopping orientation
              	.37
              	-
              	.37
            

          

          

        

      

    

    

  
    
      Ⅴ.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물질주의 및 의류쇼핑성향이 의류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는 것으로 물질주의가 의류충동구매에 미치는 직접 효과 및 의류쇼핑성향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경상도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309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주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행복추구형과 소유추구형의 2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둘째, 의류쇼핑성향은 과시적 쇼핑성향과 쾌락적 쇼핑성향의 2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행복추구형 물질주의와 소유추구형 물질주의는 과시적 및 쾌락적 의류쇼핑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행복추구형 물질주의와 소유추구형 물질주의는 의류충동구매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소유추구형 물질주의가 의류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경로 효과만 나타나 과시적 의류쇼핑성향을 통한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여섯째, 행복추구형 물질주의가 의류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경로 효과만 나타나 쾌락적 의류쇼핑성향을 통한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행동측면에서 본 물질주의, 충동구매, 과시적 소비간의 관계를 언급하면 물질주의자들은 본인과 마찬가지로 타인들도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화를 획득,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따라서 물건을 많이 소지하려고 하며, 진기한 제품을 발견하면 흥미를 느껴서 구매하고자 하는 과시적 소비경향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구매행동은 감성적 경험과 인지적 경험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충동구매는 계획성과 숙고성이 부족한 인지적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특별한 자극이 유발되었을 때 감성적 반응(즐거움, 흥분 등)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물건을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정신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물질주의자들은 나의 존재가 곧 나의 소유와 소비라고 생각하므로 구매욕구가 높아지고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사려는 충동구매를 하게 되며, 물질을 통해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과시적 소비가 높아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물질주의, 소비, 충동구매간의 관계는 개인적으로 소비생활을 지배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인식하여 바람직한 소비행동을 실천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거시적 차원의 소비자 행동분석 및 소비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교육을 강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적 가치측면의 물질주의는 의류충동구매의 선행요인이었다. 물질주의자들은 재화의 소유나 소비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필요이상으로 지나친 소비를 한다. 이로 인하여 자원 남용과 환경오염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물질주의자들의 물건에 대한 집착은 환경적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20대 여대생들의 의류충동구매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질주의 가치관을 지양하고 인간성지향가치관을 강조하는 교육이 요구된다. 특히 매스컴에서 물질 만능주의를 부추기는 광고, 홍보물 등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류폐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보탐색, 합리적 의사결정 등에 입각한 의류구매 및 불필요한 의류충동구매 자제 등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소유추구형 물질주의가 의류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에서 과시적 의류쇼핑성향을 완전매개로 한 간접효과만 나타난 것은 물질의 소유가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대생들은 가시효과가 크고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의복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본인을 돋보이게 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어 충동적 형태의 과시소비로 연계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행복추구형 물질주의가 의류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에서 쾌락적 의류쇼핑성향을 완전매개로 한 간접효과만 나타난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물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대생들의 경우 의복 윈도우쇼핑 및 쇼핑 자체 등에서 만족을 느끼고 즐거움을 추구하므로 즉각적인 의류구매에 대한 욕구가 강해져서 계획적 구매보다 충동구매를 많이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개인의 개성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형성되는 의류쇼핑성향은 의류구매행동을 이해하는 기초 자료가 되며, 이를 토대로 표적 집단에 따라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을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의류쇼핑성향에 따라 여성소비자를 유형화한 후, 유형화된 집단에 따라 의류업체 및 판매업체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기획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경우 행복추구적 물질주의자들은 쾌락적 의류쇼핑성향을 통한 충동구매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행복해주기 위해서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의류쇼핑이 즐거워야 즉각적으로 구매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의류업체에서는 소비자가 신선하다고 느끼며 독특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의류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되며, 판매업체에서는 시선을 끌 수 있는 디스플레이, 판매원의 세련된 응대, 과감한 포장 등으로 구매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유추구적 물질주의자들은 과시적 의류쇼핑성향을 통한 충동구매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어떤 물질을 갖고 있느냐가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타인들이 부러워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여 본인을 과시할 수 있는 옷이어야 즉각적으로 구매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의류업체에서는 이러한 성향의 소비자들을 위하여 품질이 좋고 고급스러우며 유행성이 돋보이는 의류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되며, 판매업체에서는 세심한 제품 진열, 가치지향적인 광고, 점포내의 쾌적한 구매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가 경상도에 소재한 대학의 여학생에만 한정되었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전체여성으로 일반화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으므로 확대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층,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좀 더 포괄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의류충동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물질주의 및 의류쇼핑성향 등 소비자 관련 변인만 포함시켰으나 후속연구에서는 구매제품 관련 변인, 상황적 변인 등을 포함시켜 연구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물질주의와 의류충동구매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의류쇼핑성향의 영향을 매개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할 것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의 측정도구를 발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표준화 검사를 사용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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